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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aggression and college life adjustment and to test whether smartphone addiction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two variables. A sample of 368 students from 5 universities in G 

Metropolitan City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as employed 

to test the hypotheses.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university students’ aggress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martphone addiction. Second, the effect of aggression on college life 

adjustment was not significant. Third, university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college life adjustment. Fourth, university students’ aggress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llege life adjustment through smartphone addiction. Finally,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 terms of enhancing college lif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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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대학생의 공격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특히 이 두 변수 사이에

서 스마트폰 중독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G광역시의 5개 대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거된 368부를 사용하여 구조

방정식모형 분석 등을 적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학생의 

공격성이 심각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더 심각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공격성이 대학생활적응 수

준이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할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더 낮았다. 넷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공격성과 대학생활적응 사이에서 유의한 완전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이상의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활적응 

수준의 제고를 위한 이론적ㆍ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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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에 해당하며, 생애과정 중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일컬어진

다[1]. 최근 대학생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치열한 경쟁, 

학업의 어려움, 대인관계 문제, 학비와 생활비 조달 등의 

재정적 문제, 취업경쟁 등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는 대학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결

과로 이어지고 있다[1]. 예컨대, 2015년 4.97%를 기록하

였던 대학생의 중도탈락률이 2017년에는 5.12%에 이르는 

등 대학생활에의 부적응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2].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환경과의 자

발적인 상호작용을 도모하고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이용

함으로써 재학 기간 내의 적응은 물론 졸업 후의 사회생활

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킨다[3]. 이는 대학교라는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어느 

정도 적절히 대처하는가를 설명하는 다차원적 현상으로서, 

학업적ㆍ정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복합적 개념으로서의 대학생활적응은 다양한 영향요인

을 갖고 있으나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공격성과 스마트

폰 중독이다. 첫째, 대학생의 공격성은 대학생활적응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청소년의 공격

성은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이나 비행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문제행동이나 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이라는 점에

서 여러 학문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정서문제 가운데 하나

이다[4]. 공격성은 청소년의 정서문제 중 대표적인 외현화 

문제로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모든 

형태의 사고, 정서,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5]. 여러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공격성이 초중고 재학 중인 청소년

의 학교생활적응이나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낮추

는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3,6]. 

둘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대학생활적응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또 하나의 위험요인이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스마

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일상생

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가리킨다[7]. 스마트폰 중독(휴

대전화 의존 포함)은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데, 

정서적 속박, 신체적 증상, 생산성 하락, 경제적 부담, 대

인관계의 손상 등이 그 예이다[8]. 실증연구에 의하면, 스

마트폰 중독은 학교급을 불문하고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이나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낮추는 위험요인이다[9,10].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격성이 대학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 두 변수 사

이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Q. 1: 공격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에는 어떤 영향관계가 

존재하는가?

Q. 2: 스마트폰 중독은 공격성과 대학생활적응 사이에

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지금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다수의 선행연구는 

공격성과 대학생활적응(또는 학교생활적응) 간의 직접효과

를 다루었을 뿐이며, 아동청소년이나 대학생 집단을 대상

으로 공격성,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활적응(혹은 학교생활

적응) 간의 연쇄적ㆍ복합적 영향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공격성과 대

학생활적응 사이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어떤 기능을 수행

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개입을 

통해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이론적ㆍ실천

적 시사점을 얻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연구의 독창성과 

차별성이 인정될 수 있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Agg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공격적 성향이 강한 청소년은 종종 스트레스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그 결과 스트레스를 분출시킬 

통로를 찾지 못해 휴대전화 이용에 더 몰입하는 것으로 여겨

진다[11]. 청소년의 공격성은 휴대전화 의존이나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변수임이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는데, 공격성

의 부정적 효과를 휴대전화 의존과 스마트폰 중독으로 나누

어 고찰한다. 

첫째, 공격성의 부정적 결과로서 휴대전화 의존이라는 병

리적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결과가 있다

[11,12]. 예컨대, 중고생 대상의 타이완의 한 연구에서는 남

녀 모두에 있어서 공격성과 문제 있는 휴대전화 사용 간에 

정적인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2]. 둘째, 공

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을 야기하는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13-15].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요인을 규명한 한 연구에서 대학생의 공격성은 스마트

폰 중독 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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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martphone Addiction and College Life 

Adjustment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전화의 남용이나 과몰입은 대학

생활적응 수준을 낮추는 위험요인이다. 먼저, 휴대전화 의

존은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

대, 터키 대학생의 대상의 한 연구[16]에서도 대학생의 휴

대전화 중독이 심할수록 학문적 성취도가 유의하게 더 낮

았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중독 역시 대학생활적응을 낮추

는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 즉,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스마

트폰 중독이 대학생활적응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0,17-19].

3. Aggression and College Life Adjustment 

공격성은 대학생활적응의 위험요인이다. 공격성이라는 

외현적 행동문제가 또래관계나 교우관계 등에서 실패를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떨어뜨리는 부

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예컨대, 대

학생 대상의 김경호(2018)[3]의 연구에서 공격성은 대학생

활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우울을 매개로 간

접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냈다.

4. Mediating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지금까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공격성, 스마트폰 중

독, 대학생활적응 간의 순차적 영향관계를 검증한 선행연

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세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

다고 하더라도,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13-15]와 스마트폰 중독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

[10,17-19]를 동시에 고려할 때, 대학생의 공격성은 스마

트폰 중독을 매개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가설을 주장할 수 있다.

III. Research Method

1.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선행연구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본 연구의 

검증대상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특히 대학생의 성별, 학

년, 학교성적 만족도는 연구변수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

다[그림 1].

Fig. 1. Research Model 

연구모형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대학생의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더 심각할 것이다. 

H-2: 대학생의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더 낮을 것이다. 

H-3: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심각할수록 대학

생활적응 수준이 더 낮을 것이다.

H-4: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공격성과 대학생활적응 

사이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2. Subjects and Data Collection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G광역시에 소재하는 4년제 대

학교에 재학하는 대학생 집단이다. 대학생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 때문에 확률표집을 실행하

기 위한 표집틀을 구성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는 

편의표집 방식으로 설문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구체적

으로, 2018년 9월~11월에 5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 376부가 회수되었

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문항에 대한 결측치가 많거나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설문지 8부를 제외하였으며, 최종

적으로 368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3. Measurement 

독립변수인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문정연 외

(2014)[20]가 번역하여 사용한 Buss & Perry (1992)[21]

의 공격성 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더 강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신뢰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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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 공격성 척도(29개 문항)의 신뢰도는 크론바흐 α

=0.903으로 분석되었다. 

매개변수인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신광우 외

(1992)[7]가 개발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

폰 중독이 더 심하다는 의미이다. 이 척도(15개 문항)의 신

뢰도는 크론바흐 α=0.883으로 분석되었다. 

종속변수인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정은이ㆍ박

용한(2009)[22]의 연구에서 개발된 대학적응 척도가 사용

되었다. 이 척도는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

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보

다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척도(19개 문항)의 신

뢰도는 크론바흐 α=0.898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투입된 개인특성은 성별, 학년, 

학교성적만족도이다. 성별은 더미변수로 변환되었다(남자

=1, 여자=0). 학년과 학교성적만족도는 각각 단일문항의 

서열변수로 측정되었으나 자료분석 단계에서 연속변수로 

사용되었다.

4. Data Analysis 

통계분석을 위해 통계분석용 패키지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점검 단계에서는 기술

통계와 왜도ㆍ첨도 분석을 통해 자료의 정규성 가정이 충

족되는지 확인하였으며,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

기 위해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등

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 단계에서는 대학생의 공격성

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이 두 변수 사이에

서의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Baron & Kenny (1986)[23]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

시한 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1982)의 z검증[24]

을 실시하였다.

IV. Research Results

1. General Characteristics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대학생 집단(368명)의 개인 특

성은 <표 1>과 같다. 성별 구성을 보면, 남자가 전체의 

39.9%, 여자가 60.1%이다. 학년별 분포를 보면, 1학년, 2

학년, 3학년, 4학년이 각각 14.9%, 19.3%, 37.0%, 28.8%

로 나타났다. 연령의 평균은 21.8세(표준편차 2.3)이고, 최

연장자는 43세, 최연소자는 18세이다. 

Variables n %

Gender
Men 147 39.9

Women 221 60.1

Grade

1st year 55 14.9

2nd year 71 19.3

3rd year 136 37.0

4th year 106 28.8

Age

18-19 44 12.0

20-21 130 35.3

22-23 130 35.3

24 and over 64 17.4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healthy 69 18.8

healthy 224 60.9

unhealthy 69 18.8

very unhealthy 6 1.6

GPS

satisfaction

very satisfied 32 8.7

satisfied 179 48.6

unsatisfied 137 37.2

very unsatisfied 20 5.4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n=368) 

2.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본 연구의 상관관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공격성과 스마

트폰 중독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r=0.333, p<0.01), 이는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반면에, 공격성과 대학생활

적응 간에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는데

(r=-0.105, p<0.05), 이는 공격성이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스마트폰 

중독과 대학생활적응 간에도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나

타났는데(r=-0.277, p<0.01),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대학

생활적응 수준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공격성은 5점 척도에서 평균 

2.09점(표준편차 0.51)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었으

며, 스마트폰 중독은 4점 척도에서 평균 2.03점(표준편차 

0.49)으로 역시 높지 않은 수준이었고, 대학생활적응은 5

점 만점의 척도에서 평균 3.09점(표준편차 0.60)으로 보통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끝으로, 연구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어느 

변수도 왜도(절대값)가 3보다 크거나 첨도(절대값)가 10보

다 크지 않았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변수들이 정규성 가

정을 충족하였다고 평가하였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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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 Aggression 1

(2) Smartphone add. 0.333** 1

(3) College life adjt -0.105* -0.277** 1

Sample size 368 368 368

M 2.09 2.04 3.09

SD 0.51 0.49 0.60

Max 4.07 3.73 4.79

Min 1.03 1.00 1.11

Skewness 0.62 0.13 -0.17

Kurtosis 0.46 -0.21 0.40

** p<0.01   * p<0.05

Table 2.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3. Results of Data Analysis 

대학생의 공격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직접효과와 공격

성이 스마트폰 중독을 매개로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간

접효과를 검증하고자 Baron & Kenny (1986)[23]의 방식

을 적용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제1단계는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는 단계이다. 먼저,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 1을 대

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이 전반적으로 유의

하였으며, 전체 변수들은 스마트폰 중독 변량의 10.6%를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통제변수 중 성별과 학

교성적만족도가 각각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유

의하게 더 심하였고, 학교성적에 만족할수록 스마트폰 중

독 수준이 유의하게 더 낮았다. 다음으로, 모형 1에 투입

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공격성을 추가로 투입한 모

형 2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이 전반적

으로 유의하였으며(F=22.653, p<0.001), 전체 변수들은 

스마트폰 중독 수준 변량의 20.0%를 설명하였다. 분석 결

과, 공격성은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β=0.308, p<0.001), R2 증가

량으로 미루어보면 공격성은 스마트폰 중독 변량의 9.3%

를 부가적으로 설명하였다. 끝으로, 이상의 결과에 의해 

H-1(공격성→스마트폰 중독)은 지지되었다. 

제2단계는 공격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는 단계이다.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 3의 경우, 모

형이 전반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전체 변수들은 대학생활적

응 변량의 14.5%를 설명하였다. 통제변수 가운데서는 학

년과 학업성적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즉, 학년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더 낮았으며, 학교성적에 만족할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어서 모형 3에 투입한 변수들을 통

제한 상태에서 공격성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4을 검증한 

결과, 모형이 전반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공격성이 대학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

=-0.070, p>0.05). 또한 이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은 전체 

대학생활적응 변량의 15.0%를 설명하였으며, R2 증가량에 

의하면 공격성은 대학생활적응 변량의 0.5%를 부가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해, H-2(공격성→대학

생활적응)는 기각되었다. 

제3단계는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대학생활적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스마트폰 중독 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모형 5는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것으로서 모형 3

과 동일한 모형이다. 모형 5에 투입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

에서 공격성과 스마트폰 중독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6의 경

우, 모형이 전반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전체 변수들은 대학

생활적응 변량의 18.7%를 설명하였다. R2 증가량을 보면, 

공격성과 스마트폰 중독은 대학생활적응 변량의 4.2%를 부

가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은 대학생활적응

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β=-0.215, p<0.001), 이로

써 H-3(스마트폰 중독→대학생활적응)은 지지되었다. 

한편, 모형 4와 모형 6을 대상으로 공격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매개변수인 스

마트폰 중독을 투입하지 않은 모형 4의 경우, 공격성이 대

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매개변수

인 스마트폰 중독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6의 경우에도 공

격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검증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과 대학생활적응 

사이에서 완전매개변수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위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 결과에 의해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매개회귀

분석은 매개효과의 존재 여부만을 알려줄 뿐이며 그 통계

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확인과정이 필요하

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

기 위해 Sobel (1982)의 z 검정[24]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으로 Sobel 검정에서는 z의 절대값이 통계학적 기준치인 

1.96보다 더 크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인정하는데, 본 연

구의 z값은 –3.456으로서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로써 H-4

(공격성→스마트폰 중독→대학생활적응)는 지지되었다. 이

상의 검증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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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tep Ⅰ

(D. V: Smartphone Addiction)

Step Ⅱ

(D. V.: College Life Adjustment)

Step Ⅲ

(D. V.: College Life Adjustment)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C. V.

Gender -0.241*** -0.242*** -0.220*** -0.221*** 0.054 0.044 0.048 0.040 0.054 0.044 -0.010 -0.008

Grade 0.000 -0.001 -0.012 -0.024 -0.099** -0.168** -0.096** -0.163** -0.099** -0.168** -0.099*** -0.168***

GPA Sat. -0.142*** -0.211*** -0.131*** -0.193*** 0.279*** 0.336*** 0.276*** 0.332*** 0.279*** 0.336*** 0.241*** 0.290***

I. V. Aggression 0.296*** 0.308*** -0.083 -0.070 -0.005 -0.004

M. V. SP Addiction -0.264*** -0.215***

상수 2.507*** 1.881*** 2.622*** 2.798*** 2.622*** 3.296***

R2 0.106 0.200 0.145 0.150 0.145 0.187

Adjusted R2 0.099 0.191 0.138 0.141 0.138 0.176

F 14.450*** 22.653*** 20.626*** 16.034*** 20.626*** 16.661***

R2 변화량 0.106 0.093 0.145 0.005 0.145 0.042

F 변화량 14.450*** 42.339*** 20.626*** 2.073 20.626*** 9.302***

Dummy Variable: Gender(Men=1, Women=0)   * p<0.05   ** p<0.01   *** p<0.001

Table 3. Test result of mediation effects 

Fig. 2. Research result  

V. Discussion and Conclusions

1. Discussion 

이 연구는 대학생의 공격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고, 이 두 변수 사이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통계분석 

및 가설검증 결과로부터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H-1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의 공격성이 

강할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더 심각하였다. 이 검증 

결과는 공격성과 휴대전화 의존 간의 관련성[11,12]과 공

격성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련성[13-15]을 검증한 다수

의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 검증 결

과로부터 공격성 성향이 높은 대학생은 여러 가지 행동문

제로 인해 친구관계나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교수-대학생 

관계 등 사회적 관계의 악화라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포기하는 대신에 스마트폰 중

독이라는 비행에 집중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둘째, H-2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의 공격성이 

대학생활적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검증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공격성과 대학생활적응

(또는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련성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3,6]. 본 연구에서 측정한 대학생활적응 척도의 하위 구성

요인에는 대인관계와 사회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검

증 결과를 근거로 공격적 성향이 강한 대학생이라 할지라

도 동료 학생, 선후배 학생, 교수 등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큰 문제점이 야기되거나 결과적으로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셋째, H-3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

독이 심각할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더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휴대전화 의존과 대학생활적응

(또는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련성[6,16]이나 스마트폰 중독

과 학교생활적응(또는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련성

[9,10,17-19]을 재확인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중

독은 글자 그대로 행위중독, 특히 인간과 기술과의 과도한 

상호작용 현상을 일컫는 기술중독(technological 

addiction)에 해당한다. 스마트폰 중독이 일종의 중독인 만

큼 그에 따른 다양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의 결과로서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저

하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끝으로, H-4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폰 중독은 공

격성과 대학생활적응 사이에서 유의한 완전매개변수로 작

용하고 있다. 이 세 변수 간의 복합적 관계를 검증한 연구

는 매우 제한적이며, 김금순ㆍ김은미(2015)[25]의 연구가 

대표적인 예이다. 즉, 중학생 대상의 김금순ㆍ김은미

(2015)[25]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을 포함

한 정서문제와 학교생활적응 사이에서 유의한 부분매개변

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학

생의 경우 이 세 변수 사이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유의한 완

전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대학생

의 경우에는 공격성이 직접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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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대신에 스마트폰 중독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매개

변수가 유의한 변수라는 의미는 그 변수를 개입의 대상으

로 설정할 근거를 확보하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검증

결과는 대학생활적응 수준의 제고를 위한 개입 대상으로서

의 스마트폰 중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기도 하다. 

2. Conclusions 

본 연구에서 얻은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공격성,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활적

응 가운데 특정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것은 이론적인 

면에서 기존의 지식체계를 보완한 것이다. 특히 공격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둘째, 대학생의 공격성, 스마트폰 중

독, 대학생활적응 간에 완전매개변수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 또한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이다. 

즉, 공격성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

니라 스마트폰 중독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다음의 실천적 함의를 얻었다. 

첫째, 공격성이 대학생활적응을 직접 낮추지는 않으나 스

마트폰 중독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을 낮추는 

요인으로 확인된 만큼 대학생의 공격성을 예방하거나 감

소시키려는 개입이 필요하다. 대학교나 지역사회의 상담전

문기관 수준에서 공격성이 높은 대학생을 미리 찾아내어 

조기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11]. 공격적 성향이 

높은 대학생에게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분노 감정을 조

절ㆍ완화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권장된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개입을 통해 공격성이 대학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려는 개입도 필요해 보인

다. 예를 들면, 대학교 차원에서 스마트폰 고위험군을 선

별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개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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